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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
보도참고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. 11. 2.(월)

글로벌 해킹 위협에 대비한
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고대응력 제고를 위해

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바이낸스 해킹 관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긴급 점검회의 개최 -

ü 콜드월렛 보유 비중 및 보험 가입·준비금 적립 현황 긴급 점검 
ü 비정상 접근 시도 대응철저, 신속한 정보공유 및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 당부

  ’26.11.2.(월) 금융위원회는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, 

금융보안원, DAXA,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

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가상자산시장 영향 및 가상

자산사업자 대응체계 점검 등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.

  지난 10월 30일(한국시간)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는 

핫월렛에서 약 63억달러(한화 약 8조원) 규모의 가상자산이 무단 출고되는 

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사고 직후 바이낸스는 탈취된 자산의 

추적 및 동결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, 이용자 자산의 피해는 회사 자금 등

을 통해 모두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금번 바이낸스 해킹사고의 주

된 원인으로 임직원의 업무용 노트북 침해를 통한 내부시스템 접근 가능

성이 제기되었고, 거래승인·서명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한 출고 

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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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, 

핫월렛 등 지갑 출고 승인·서명체계 및 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 등에 대해 

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. 특히,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

➀콜드월렛 비중 상향, ➁입·출고 상시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인력 확보, 

➂비정상 접근 시도 보고‧공유 등 신속‧긴밀한 대응체계 운영, ➃준비금 추가 

적립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추가 보안강화 조치 실시 등을 당부하였다.

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킹 등 추가적인 

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

나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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